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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회기 동안 장관회의 참석 결과

- ’15.7.13, 말레이시아에서 16개국 통상장관 참석 -

□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‘역

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이하 RCEP)’ 회기 동안 장관회의가 ’15. 7.

13. (월) 10:45 ~ 17:00 (현지시각)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열렸다.

ㅇ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말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협상의

진전이 필요하다는 참여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`15. 8월 말 제3차

RCEP 공식 장관회의 이전에 열렸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16개 참여국간 장관들은 상품·서비스·투자 등 주

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.

ㅇ 구체적으로 상품 분야의 경우, 16개 참여국간 1차 양허안 교환을

위한 관세 철폐 수준 등 핵심 요소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,

서비스․투자 분야의 경우, 자유화 방식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.

ㅇ 참여국 장관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차기 공식 협상(8월 초, 미얀마)

에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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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여 차기 협상부터 전자상

거래 작업반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한다.

□ RCEP은 2015년도 말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우리를

비롯한 모든 참여국은 각국의 다양한 경제발전 정도를 인식하면서

동 타결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ㅇ 차기 공식 협상은 8월 초 미얀마에서, 8월 말 제3차 RCEP 장관

회의는 8월 말 말레이시아서 예정되어 있다.

□ 한편,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상기 장관회의 기간 중 중국, 호주와

양자회담을 갖고, 양자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과 경제통상현안

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ㅇ 중국은 왕 슈오웬(Wang Shuowen) 상무부 부부장(차관)과는

RCEP 과 한-중 FTA에서의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

대해 협의했다.

ㅇ 호주는 앤드류 랍(Andrew Robb) 장관과는 RCEP 및 한-호 FTA

등 현재 양국 간 추진 중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

교환하고,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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